
면섬유의 실크화 가공 

 

지금까지 면섬유 등에 견섬유의 단백질(蛋白質)을 입혀줌으로써 견과 같은 

상품을 개발하려는 실크 프로테인(silk protein) 가공기술은 견섬유를 녹여서 

만든 실크 프로테인용액을 접착제(接着劑)같은 것으로, 실이나 직물에 풀(糊)

을 먹이듯이 섬유에 입혀주는 가공법이었는데, 이와 같은 가공법은 세탁을 

하면 실크 프로테인이 떨어져 나가서 실크같은 태도 나빠지고 섬유자체의 

수축 문제 등으로 성능이 그리 좋지 못하여 별로 호평을 받지 못하였었다. 

그런데 일본에서 새로 개발된 MU-실크 가공기술은 면섬유와 실크 프로테

인이 칼슘(calcium : Ca) 이온을 가교제(架橋劑)로 하여 화학결합(化學結合)하

기 때문에 여러 번 세탁하여도 실크 프로테인이 벗겨지지 않아 성능이 오래 

지속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이 가공은 면섬유 외에도 Ca이온을 가교제로 

하여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폴리에스테르나 레이온 등에도 가공이 가

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알려진 가공방법은 배치(batch)식으로 가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방식으로는 생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배치마다의 품질 차이도 염려

되므로 패딩(padding)방식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실크 프로테인 용액을 면포의 

면섬유에 입히는 방법의 개발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규모가 큰 면방적회사나 염색 공장에서는 실크가 독특한 견만의 광택이 있

고, 부드러우며, 탄력이 매우 좋아 신축성이 좋고, 흡수성, 흡습성이 좋아 피

부에도 부드러우면서 따스한 느낌, 독특한 촉감 등으로 이 가공기술이 인정

을 받아 상품화되면 면제품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